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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창조 Zone 충남에 8번째 개소로 전국 구축 완료

- 전국 IP 창조 Zone 아이디어 창업지도 완성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6월 15일(수) 오후 3시에 충남지식재산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에서 전국 8번째로 ‘충남 IP 창조

Zone’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특허청 이영대 차장,

충청남도 허승욱 정무부지사, 충남북부 상공회의소 한형기 회장 등

약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IP 창조 Zone’은 지역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지재권 교육, 3D 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모형제작, 전문가

컨설팅, 특허출원 등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종합지원 창구이다. ’14년

6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자체 협조아래 전국 주요 도시*에 구축되어

왔으며 올 6월로 운영된 지 만 2년이 된다.

* (개소) ’14년강원, 광주, 대구, 부산→ ’15년인천, 전북→ ’16년 제주, 충남



- 2 -

지난 2년 동안 총 1,767명의 지역주민이 IP 창조 Zone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총 240건의 특허출원이 완료되었으며 총 82명의 신규 창업자가

발굴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교육생 수는 부산이 4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출원 지원은 강원도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인천의

경우 “고교생 대상 진로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대구의 경우

“기업 현장 견학”을 가는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고유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 충남 IP 창조 Zone의 개소로 전국을 아우르는 아이디어

창업지도가 2년만에 완성되었으며, 충청남도는 인구성장률이 높고,

디스플레이, 철도, 자동차, 항만 등 다양한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큰 지역인 만큼 충남 IP 창조 Zone이 충청남도 지역의

신규 IP 창출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또한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전국적으로 구축된 8개

IP 창조Zone을 통하여 지역특색이 반영될 뿐만 아니라 지역간 협력

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아이디어의 IP 권리화 지원 등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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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년간 IP 창조 Zone 추진실적

□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14.6월∼’16.5월)

구 분 강원 광주 대구 부산남부 인천 전북 제주 합계

입교생수 378 297 275 420 202 170 25 1,767

수료생수 263 196 188 383 169 166 - 1,365

수료율(%) 69.6 66 68.4 91.2 83.7 97.6 - 77.2

* 입교생수와 수료생수는 창작교실(발명 창업교육)과 특허연구실(아이디어 고도화

교육) 두 과정의 교육생 수를 합한 수치임

□ 특허출원 지원실적(’14.6월∼’16.5월)

구 분 강원 광주 대구 부산남부 인천 전북 제주 합계

실 적(건) 77 46 43 49 14 11 - 240

□ 창업자 발굴 및 창업 연계 성과(’14.6월∼’16.5월)

구 분 강원 광주 대구 부산남부 인천 전북 제주 합계

기창업자 56 51 21 49 39 30 10 256

신규창업자 5 11 18 37 6 5 - 82

창업지원
사업연계 17 16 4 37 9 - - 83

창업보육실
입주지원 30 8 25 13 11 3 - 90

* 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신규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신규 취득자

* 창업보육실 : 창업 준비 및 창업 컨설팅 지원 공간(IP 창조 Zone + 타 기관)


